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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  亭子  造營의  특성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山脈과  地脈이  연

결되어  맑은  시내와  암석이  화합하고  꽃과  나무가  어울려  인공과  자연이

부합되는  정연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시킨  것으로  仙景의  절묘한  경

치를  조성하였으며, 자연으로  귀의하여  인간의  무한한  위안과  행복을  추구

하는  것으로  자아의  심오한  세계를  향유하고  자기를  구제받는  수단으로서

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사찰이나  궁궐, 전통주택  등이  대부분  어떤  형식이나  양식에  의해  건립

된데  비하여  亭子의  造營은  이러한  형식을  탈피하여  입지조건이나  坐向  또

는  사용용도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건립되었고, 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기능

에서도  다양성와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亭子의  造營은  다른  전통문화와

함께  한국전통정원  발달의  모체가  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도시화와  각

종  개발사업에  따른  移建과  주변  공간의  변형  등으로  본래의  공간특성을

잃어버리고  관리와  보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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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의  문화환경과  주민의  가치관의  산물이며, 생

활환경과  생활관에  따른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의  집약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1). 그러므로  존재하는  문화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가치관  및  생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亭子의  역사  및  공간

의  기능, 형태, 구조, 형성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정원문

화의  전통성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  亭子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기록  등의  인문환경

자료의  수집과  답사  및  실측을  통해  대상  亭子의  입지와  평면구조의  특성,

그리고  내, 외부공간의  경관구조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대상  亭子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대상  亭子로는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에  위치한  玉磵亭으로  선정하였다. 玉磵亭은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270호로  지정될  만큼  그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造營당시의

공간구성과  주변  경관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亭子의  造營

과  관련된  문헌이  풍부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1) 최재율(1996), 초정이  농촌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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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연구  대상지의  광역위치도

(2) 연구의  방법

연구  대상  亭子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기록, 기존  연구  등의  인문환경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亭子  공간의  諸特性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현지답사  및  실측을  통해  대상  亭子의  입지특성과  내, 외부공간구조의

특성을  규명한다. 또  亭子記, 亭子  重建記, 造營者  文集  등의  관련  고문헌

을  조사, 분석하여  대상  亭子가  가지는  경관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대상  亭

子의  복원과  체계적  관리, 보존  등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

- 3 -



Ⅱ. 본  론

1. 亭子의  개념과  형성배경

(1) 亭子의  개념과  기원

1) 亭子의  개념

亭子는  한국전통정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닌  곳으로   亭子  란

단어가  뜻하는  바  건축적  개념  외에  나무그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축

물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2). 亭子란  정식으로  살림하기  위한  집이  아니고

일종의  집회나  휴양을  위하여  지은  건물이다. 서양의  Salon처럼  사교의  장

소이며  여론이  오가고  예술이  창조되는  문화장소, 개방된  자연  속에  흠취

하면서  득도할  수  있는  인간이  열린  장소, 휴식과  위락을  목적으로  세운

간단한  건축물을  말한다3).

즉, 자연과의  적극적인  친화를  위하여  끌어들인  자연을  만나는  의례를

치르기  위한  의례건축으로서  벽과  창이  없이  지붕을  올리거나  간단한  살림

을  할  수  있도록  마루에  방이  꾸며져  있는  건축물이다. 마을  속의  살림집

과는  달리  자연을  배경으로  한  남성위주의- 휴양공간으로서  개방된  공간,

2) 최은숙(1988), 한국정자원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
3) 김용기, 이재근(1992), 조선시대  정자원림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
학회지  10(1),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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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의  개념이  약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樓는  좀더  公的(Public)

인  것에  가깝고, 亭子는  私的(Private)인  것에  가깝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뿐만  아니라  亭子에  부속된  樹林과  조망환경  등의  외부공간까지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4).

2) 亭子의  기원과  발달

亭子가  언제부터  우리  나라에  지어졌는지는  정확히  단정할  수  없으나,

그  유사한  형태의  출현을  기원으로  본다면  인류가  주거용의  가옥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나라의  亭子에  관한  기록은  신라  炤智王  10년(488) 정월에  天泉亭

에  행차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에서  처음  보이며, 新增  東國與地勝覽의  기

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  기록에  나오는  書出池의  지명설화로  미루어

天泉亭은  연못을  갖춘  亭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5).

三國遺事에서는  백제  東聖王  22년(596)에  宮  동쪽에  臨流閣을  세우고

못을  팠으며,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한다. 또  백제  武王  35년(634)에

궁  남족에  못을  파고  네모난  형태의  仙島를  만들었으며, 37년(636)에는  望

海樓에서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정자는  왕실

을  위한  園林의  조성과  군신들간의  오락  및  휴양지로서  造營되기  시작하여

후대에는  사대부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亭

子는  고려시대에도  많이  세워졌고,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한양도성  내  뿐만

4) 이제화(1988), 인공지를  갖춘  정자에  있어서  조망각도와  선호인자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

5) 안계복(1988),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의  亭樣式  형성에  미친  요인분석에  관
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연구논문집  37호, pp47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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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국에  이르렀으며, 造營者는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그리고  일부  평

민들  중  富農, 富商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일반화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자연경관이  아기자기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철따라

변하는  산과  들, 계곡과  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고,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亭子는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경적  건축물이

된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  나라는  자연을  사랑함에는  상류층이나  서민

의  차별이  없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서민문화와  상류문화가  모두  그  바탕

을  자연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림  2.
예장소요도(曳杖逍遙圖)
(李不害/ 견본담채/ 18.8× 13.
3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小景山水畵로  그윽한  산수

풍경  속의  亭子에서  신선처

럼  소요(逍遙)를  즐기고  있
는  한  선비의  모습이  무척

한가롭게  보인다.
(http :/ / www .koreandb.net)

亭子  造營의  목적은  심신의  휴식이나  잔치, 놀이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연인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하려는  정신적  기능이  더  강조된

구조물이라  할  수  있겠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계

곡  옆에, 삶의  터전인  주거지  연못  옆에, 산천  경계나  들이  잘  보이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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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子가  세워졌다. 경관이  수려한  산이나  언덕  위, 계류나  강물  또는  호수나

바다  등에  임하여  亭子가  세워져서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이

흐르고  호수가  있기  마련이므로  한국  亭子의  기원은  山水와  불가분의  관계

를  이루며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亭子의  형성배경

1) 정치 ·사회적  배경

조선시대  亭子  造營을  이해하는  인식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발생

시킨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환경적  상황들이며, 그렇기에  亭子  造營에  대

한  연구는  부득이  그것을  형성시킨  시대적  배경과  환경적  상황의  변동에

대한  분석을  그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亭子의  造營과  이용은  고려의  개국부터  말

기까지  그  造營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高麗史에  나타나는

亭子의  출현연도와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개국  초기인  1050년부터  1170년

까지는  활발한  이용과  건립이  있었지만  이후  1270년대까지는  전무하게  된

다. 이는  1170년  정중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武臣의  亂으로  시작된  武臣政

治의  시작과  1231년  몽고족의  침입  등으로  인한  外憂內亂의  시대이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고려  말기가  되면  다시  그  이용과  건립이  있었지만  중기

보다는  훨씬  더  출현빈도가  적다6).

6) 안계복(1989),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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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高麗史에  나타난  亭子의  출현  연도별  출현횟수

출현  연도       출현  횟수         비고

1050년  이전          2

1051년  - 1170년        130

1171년  - 1270년         2       무신정치, 몽고  침입

1271년  이후         16

계           150

자료  : 안계복(1989),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p p30의  그림을  연구자가  재구성

16세기  중반  편찬된  新增  東國與地勝覽에  따르면  조선개국  초기  주춤했

던  亭子조영이  1592년  임진왜란이  있기  전인  16세기  중반까지는  전국  237

개소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1636년  丙子胡亂  등의  전란  이후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東國與地志에는  그  수가  감소하였다7).

17세기  이후가  되면  중앙정계에  진출해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  士林派들

에  의한  黨爭과  士禍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재경  중심의  유교문화

가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서원, 향교,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방  유교문화경관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亭子를  造營한  까닭에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8).

7) 안계복(1989), 전게서, pp33-34
8) 김덕현(1983), 씨족촌락의  형성배경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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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朝鮮時代  地理志에  나타난  亭子  수의  변화

地理志          亭子  數        編目

慶尙道  地理志  (1425)        0           -

世宗實錄  地理志  (1454)        20         樓亭

慶尙道  地理志  (1469)        0          樓亭

新增  東國與地勝覽  (1531)       237        樓亭, 古蹟

東國與地志  (1659-1674)       204        宮室客館

與地圖書  (1759)         561        樓亭, 古蹟

大東地志  (1864)         227         樓亭

邑誌  (1871-1899)         1168        樓亭, 宮室

東國與地備考  (高宗  初)        49        樓亭, 宮室

增補文獻備考  (1908)        143         與地考

자료  : 안계복(1989), 누각  및  정자양식을  통한  한국전통정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p p32

이들  사림은  재야의  知識人儒林群을  가르키는  것으로  이들은  일반적으

로  지방에서  중소지주층의  경제기반을  누리면서  정치참여를  추구하게  되었

다. 사림계층은  고려  말기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중소지주층이면서

도  중앙정치  참여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선비들로서  조선왕조의  개국을  계

기로  중앙정계로  진출하여  신분상승을  대폭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한다.

麗末鮮初에  새로운  사회지도세력으로  부상한  중소지주출신의  사대부  세

력은  新儒學으로서의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문적으로나  사상적

으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士林派  라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중앙으로의  出仕보다  재야에  머

무는  시기가  더  많았던  이  세력은  私學활동을  통해  그  맥락을  잇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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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초기에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치비판  활약을  전개하다

가  成宗代에  이르러  勳舊세력에  대한  비판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또한

성리학계보의  士林派세력의  기반은  영남지방을  기반으로  中宗  10년(1515)

경에  조광조  등이  요직을  얻음으로써  중앙에  진출해  정치세력기반을  굳히

는  계기가  되었다9).

그러나  이들이  추구해온  유교적  왕도정치는  黨爭과  士禍  등으로  얼룩져

오래가지  못하고, 士林派들은  한동안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단념하고  향리

로  돌아가  성리학의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토  하에서  사림들은  학문적  계보나  혼인  등을  통하여  세

력을  이루며  경치  좋은  산수를  찾아  亭子를  짓고  문우들과  어울려  士林정

신, 즉  선비정신을  다졌던  것이다10).

2) 학문적  배경

亭子造營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풍류의  주  대상은  언제

나  자연  으로  당시  사상의  주류를  이루던  道學과  더불어  선비계층에  깊이

파고들어  다양하게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들은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을  벗하며  悠悠自適하는  풍류를  즐겼다. 조

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있어  자연은  한낱  풍류의  대상만이  아닌  선비로서의

道의  대상으로  소위  자연의  혼과  소리에  자아를  밀착시켜  이른바  仙景의

초연한  경지를  개척한  것이다.

9) 권수환(2001), 닭실마을의  공간구조  특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10
10) 최은숙(1988), 전게서,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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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亭子造營의  황금기를  이룬  18세기에서  19세기의  士林선비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등질성을  題詠  등의  독특한

문학장르를  통하여  구현하였으며  鄕里의  농장을  중심으로  仙景의  생활을

함으로써  亭子라는  뚜렷한  공간형식을  남기었다.

선비들은  벼슬자리를  그만두고  은퇴할  때나  혹은  풍류생활을  즐길  때  대

부분이  이  亭子를  찾아  그곳에서  삶을  보냈으며, 아예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들은  亭子에서의  은둔생활과  講學을  통한  후학양성  등을  통해  자신들

의  가치관을  승화시켰다.

즉, 士林문화의  배경에  깔려있는  詩文과  산수와  士林들의  생활이  자연을

매개로  유기적인  관계로  지향됨으로써  완성된  장이  바로  조선시대  亭子라

고  볼  수  있다11).

3) 사상적  배경(자연관)

우리  나라의  문화는  서구사회의  유랑문화와는  달리  토지에  정착하여  자

연을  인격화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하는  농경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발달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에서  출발된  우리의  자연관은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이라고  밝힌  老子의  無爲自然論을  바탕으로  한

陰陽五行說의  영향과  정치, 사회적  풍토가  작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

을  사랑하는  한국적  자연관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자연관은  생활

풍속과  미술, 시가, 문학은  물론  정원문화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어  자

연풍경식  정원문화가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다12).

11) 김용기,이재근(1992), 전게서, pp20  21
12) 유병림  외  2인(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p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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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亭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를  선정하여  이  자연경관

을  借入하기  좋은  곳을  택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원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때의  정원은  자연경관이  主가  되고  인공경관이  從의  위치에서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정원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자연풍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亭子  造營者의  자연관은  神仙說이나  陰陽五行說이  主라기  보다는  도교적

인  無爲自然說을  바탕으로  하고  일부  陰陽五行說을  가미한  점에서  그  특징

이  있다. 그것은  자연에  귀의하여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된  만물의  섭리를

포괄하는  인생관, 우주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13).

①  도교적  자연관

도교적  자연관은  老莊思想으로  집약할  수  있다. 壯者는  인간을  小宇宙로

보고  天地를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가  인간  속에  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우주의  축소판으로서의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德과  性과  情과  心을  들  수가  있으며, 인간의  본

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은  德이다. 壯者의  德은  구체적  사물들이  道로부

터  얻은  특수한  규율  또는  성질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인간을  축소한  存

在者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축소한  인간존재와  대조적으로  위대한  존재

를  天, 즉  자연이라  했다. 老子의  사상은  無爲自然과  道法自然思想으로  요

약해  볼  수  있다. 無爲란  아무것도  하지  않은  不爲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物勢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無爲의  경지를  체득

13)  이재근(1992),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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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物勢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본성이  내키는  대로  방임하여  행위  할지라도  저절로  物勢와  조화를  이

룰  수  있다는  것이다. 道法自然이란  인간은  땅을  자기행위의  기준으로  삼

고  땅은  하늘을  자기  운동의  기준으로  삼고, 하늘은  道를  자기운동의  기준

으로  삼으며, 道는  자연을  자기운동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유교적  자연관

유교의  중심사상은  공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禮이다. 맹자는  이를  仁,

義, 禮, 智로  발전시켰다. 仁의  개인적인  실천은  도덕적인  생활이며, 그  道

德律에  따라  수양하며  자기생활은  실천하는  것이고, 그  궁극은  성스러움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理라고  정의하였으며,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

도  理와  氣가  합해짐에  의한다고  생각해왔다. 하늘의  理는  진실로  넓고  넓

어서  끝이  없지만, 氣가  아니면  그  氣가  머물러  있어도  머물  곳이  없고  氣

가  어울리고  엉키어  덩어리가  된  다음에야  理가  그  속에  존재한다라고  생

각했다. 유교에서는  氣의  움직임에  의해  陽氣와  陰氣가  생겨나고  이  陰陽

이라는  두  氣가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연현상은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었다.

③  生氣論적  자연관

生氣論적  자연관은  풍수지리로  집약할  수  있다. 풍수지리사상은  藏風과

得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원시신앙에서  출발한  것으로  동양의  陰陽五行說

이론을  기반으로  인간  삶의  吉凶禍福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면과  俗神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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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가  결합되어  고유의  사상으로  민간신앙화  하였다. 풍수사상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자질  위에  자연의  정기를  얻는  정도에  따라  개인이나  가문

의  興亡盛衰가  결정된다는  自然精氣論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山, 水, 方位,

人間의  4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藏風法, 得水法, 看龍法, 坐向論,

形局論  등의  형식이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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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玉磵亭  개황

(1) 造營時期와  시대상황

본  연구의  대상지인  玉磵亭은  조선  숙종대의  성리학자인  훈수  정만양(塤

鄭萬陽: 1667∼1732) 선생과  지수  정규양(   鄭葵楊  : 1667∼1732) 선

생  형제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숙종  42년(1716)에  지금의  경상북도  영

천시  화북면  횡계리  횡계계곡변에  세운  亭子로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세운  亭子이다.

사진  1. 남쪽에서  본  玉磵亭  전경
사진  좌측이  玉磵亭, 우측이  風雷亭이다.

사진  2. 북쪽에서  본  玉磵亭  전경
사진우측이  玉磵亭, 좌측이  風雷亭이다

전면은  다락집으로  꾸미고, 배면은  아담한  단층이다. 앞쪽은  2間  마루와

1間  온돌방으로  전체가  3間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측  배면으로  2間의  온돌

방과  1間의  서고14)로  이루어진    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

14) 塤   兩先生文集重刊所(1987), 塤  兩先生文集  上卷, pp89
위의  기록에  의하면  造營당시엔  廚房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흔적을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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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玉磵亭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風雷亭은  정면  3間, 측면  1間  규모의

一  형  집으로  계류쪽으로  폐쇄형  마루  1間과  뒤쪽으로  2間  온돌방을  두었

다15).

그림  3 . 玉磵亭  평면도

두  선생은  宗祖父인  학암  정시연(鶴岩  鄭時衍  : 1632∼1687)으로부터  어

려서부터  20여세로  성장할  때까지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이들  형제들은

30대  초반에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 1627∼1704)16)의  문하에  입문하였

수는  없으며, 지금은  서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造營이후에  그  용도가
변경되었으리라  여겨진다.

15)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1999), 대구 ·경북의  건축, pp514
16)  http :/ / www .koreandb.net - 한국정신문화원  디지털  한국학  인물정보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승(翼昇), 호는  갈암(葛庵)이
다. 1646년(인조  24)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  때  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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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  이현일은  광양의  유배지에  있을  때였는데, 그  사제간의  인연도

얼마  못가  이현일의  사망(1704년)으로  끊어졌다. 이  시기의  영남  南人은  중

앙  정계에서  장기간  소외되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영남지역

儒林을  대표하면서  조정에  출사하였던  이현일이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

으로  남인이  몰락하면서  죄인으로  몰려  오랜  귀양살이  끝에  세상을  떠난

이후  영남  儒林  전체가  매우  침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상황

은  두  선생의  횡계마을로의  移居  시기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塤

·    형제17)는  1701년  각각  38세, 35세때  그들의  본가가  있던  지금의

영천시  대전동에서  화북면  횡계리로  거처를  옮겨, 현재  玉磵亭의  서측에

위치한  횡계변  斷崖  위에  六有齋와  太古窩를  짓고  함께  은둔하였다. 이후

1707년에는  근처의  계곡에  高山社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1716년  50

대에는  玉磵亭과  지금은  없어진  進修齋를  지어  강학의  장소로  삼았다18).

두  선생은  이  곳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領議政  조현명,

刑措參議  정중기, 정간  등  많은  명현, 석학들을  배출하였다19).

뛰어난  학문과  문인  양성, 그리고  小論  집권층과의  일정한  교분도  작용

(趙嗣基)를  신구하다가  함경도  홍원현으로  유배되었다. 1697년에  호남의  광양현
으로  유배지가  바뀌었다. 대사헌 ·이조참판 ·병조참판 ·자헌대부(資憲大夫) ·우
참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영남학파(嶺南學派)의  거두로  이황(李滉)의  학통
을  계승하여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이이(李珥)의  학설을  반
대하였다. 저서로는  《갈암집》과  편서로  《홍범연의》가  있다.

17) 그들의  호에  들어간  塤과   는  악기  이름으로  각각  흙으로  만든  피리와  대나
무로  만든  길다란  퉁소를  가리키는데, 『詩經』  小雅  何人斯에  나오는   伯氏吹
塤  仲氏吹   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하여  塤  雅奏  는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비유할  때  쓰인다. 이  두  형제는  호의  뜻에  걸맞게  평생을  함께  지내며  우애를
유지하였다. 두  사람이  남긴  글도  공동저술로  간주하여  문집도  『塤   集』이라
명명하였다.

18)  迎日鄭氏  宣務郞公派  宗中(1991),  迎日鄭氏  宣務郞公派譜  卷之一  文獻編,
pp340

19) 우인수(2000), 18세기초  정만양, 규양  형제의  개혁론,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한국중
세사논총, pp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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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鄭萬陽은  경종  4년  순릉참봉에  임명된  바  있으며, 鄭葵陽은  숙종  40

년  48세에  암행어사의  천거로  현릉참봉에  임명되었고, 경종  2년  56세에  이

판  吳命恒의  천거로  侍講院  諮議의  의망에  들었으며, 영조  7년  65세  때는

이조판서  宋寅明, 우의정  趙文命, 경상감사  趙顯命의  천거를  받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한  번도  출사하지  않고, 일생동안  학문에만  전념하

였다20). 그들은  일찍부터  학문을  닦으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하는  은둔의

길을  택하였던  것이다.

(2) 造營者의  家系와  學緣

玉磵亭의  造營者인  훈수  정만양(塤   鄭萬陽) 지수  정규양(   鄭葵陽)

선생은  본관이  延日로  生員  鄭碩胄와  의성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들

의  先代는  일찍이  고려조부터  영천을  근거지로  삼았는데, 그들의  6대조  鄭

允良은  퇴계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던  인물이었고, 특히  5대조  鄭世

雅는  임진왜란  때  이  지역의  의병을  이끌면서  이름을  널리  떨친  바  있던

인물이었다. 가문의  이름을  경상도  일원에  널리  떨치게  된  것도  그의  5대

조를  전후한  시기였다고  보여진다. 이후  曾祖  鄭好仁은  문과에  급제하여

진주목사를  지낸  가문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종조부  정시연  역시  학문으로

인근에  이름이  있던  인물이었다21). 정씨들의  성세는  그들  형제대에도  유지

되었는데, 영조  4년(1728) 이인좌의  戊申亂22)이  일어났을  때  鄭葵陽이  영천

20)  迎日鄭氏  宣務郞公派  宗中(1991),  迎日鄭氏  宣務郞公派譜  卷之一  文獻編,
pp339-340

21)  우인수(2000), 전게서,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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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으로  추대23)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들의  외가도  안동지역의  閥族이었는데, 어머니가  의성  김씨  邦烈

의  딸이었다. 방열의  동생  邦杰은  조선조  숙종  때  大司成을  지낸  인물로

학봉  김성일  형제이후로  그  가문의  대표적인  존재로  자리매김된  인물인데,

鄭萬陽에게는  외종조가  되었다. 그리고  스승인  이현일의  신원에  앞장섰던

金聖鐸과는  내외종간이었다. 이러한  안동의  의성김씨  집안과의  혼인  관계

는  정씨  형제들의  입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 塤   ·    선생  家系圖

鄭允良
(參  奉  , 李

滉門人 )

---- 世雅
(察 訪 ,壬

亂倡義 )

-----

---

宜藩

安藩
(權  克  立
女  , 副  司

果 )

---- 好仁
(孫 魯女 ,
孫  處  訥

張 顯 光門

人  , 晉  州

牧使 )

-----

---

---

時行

時衍

時

-----

---

---

碩胄
(生員  ,金

邦烈女 )

碩耉

碩祐
(李  玄  逸

門人 )

-----

---

萬陽

葵陽

학문이  성숙한  그들의  장년기는  시기적으로  18세기초로서  숙종  말에서

영조  초년에  걸친  시기였다. 이  시기  영남  南人은  영남지역  儒林을  대표하

면서  조정에  출사하였던  이현일이  숙종  20년  甲戌還國으로  南人이  몰락하

면서  죄인으로  몰려  오랜  귀양살이  끝에  세상을  떠난  이후  중앙  정계에서

장기간  소외되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로  영남  儒林  전체가  매우

22) 당색이  과격한  소론이었던  이인좌가  영조의  즉위로  소론이  정계에서  배제되자
정희량(鄭希亮) ·이유익(李有翼) ·심유현(沈維賢) ·박필현(朴弼顯) ·한세홍(韓世
弘) 등  소론  과격파와  갑술환국  이후  정계에서  물러난  남인들과  공모하여  밀풍
군(密豊君) 탄(坦:昭顯世子의  증손)을  추대하고  무력으로  정권쟁탈을  꾀한  사건.

23)  迎日鄭氏  宣務郞公派  宗中(1991),  迎日鄭氏  宣務郞公派譜  卷之一  文獻編,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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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어  있던  시기이다.

그들이  교유한  주변  인물들은  道義交를  맺은  密庵  李栽, 霽山  金性鐸, 屛

厓  曺善長  등과  안동의  權斗寅, 조선  숙종  때  영천  지역으로  이주한  甁窩

李衡祥  등도  비교적  교분이  두터웠던  인물로  파악된다. 두  선생은  스승인

이현일의  사후   北의  密庵(李栽의  호) 南의  塤   (정만양의  호) 라는  말이

운위되었을  정도로  이재와  함께  한  시기  영남  儒林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

었다. 무엇보다  두  선생의  이력에서  특이한  점은  당색을  뛰어넘어  충청도

에  은거해있던  小論의  영수  윤증과  서신을  교환하였던  사실이다. 그들은

숙종  31년(1705) ∼ 숙 종  39년  (1713)까 지  편 지 를  주 고 받 았 으 며 , 자 신 들 이

쓴  책 을  보 내 서  질 문 과  수 정 을  부 탁 하 기 도  하 였 다  . 이  교류는  윤증의

庶弟  拙이  長水察訪으로  근무하면서  영천에  있던  정씨  형제를  방문한  것이

우연한  계기가  되어  그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  영남의  南人

으로서  小論  핵심부와의  접촉은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그들

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접촉임을  강조하였다.

후일  小論  趙顯命이  경상감사로  왔을  때  鄭葵陽을  영천으로  찾았던  것이라

든지, 鄭萬陽의  사후  小論  鄭齊斗가  輓詞를  지은  것이  윤증과의  당시  서신

왕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영남  南人

중에서는  드문  이력을  가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하겠다24).

24) 우인수(2000), 전게서,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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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玉磵亭의  입지특성

(1) 한국인의  吉地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는  避凶發福을  염원하는  祈福적  사상을  반

드시  가지고  있다. 즉  서양에서는  유토피아  사상(Utopianism)과  천년왕국

이상(Millenanism)이,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에  의한  桃源境, 불교의  극락정

토사상, 음양, 풍수설에  의한  吉地觀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토피아(Utopia)란  좋은  삶에  관한  도덕철학, 소설, 이야기, 시에  나타나

는  상징적인  장소  혹은  완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Vision)이나  개념  등으로

정의된다.

서양의  유토피아는  이상의  땅의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의  관계  등  초자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상의  땅으로서의  길지를  매우  구

체적인  경관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유토피아  사상은  미래적인  유토피아를  근거로  한  불교의  극락정

토사상  및  天人合一의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도교의  신선사상,

그리고  현세적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풍수도참사상  등이  모두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

亭子의  造營은  이러한  일종의  유토피아를  찾아  만물을  노래하고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곳을  택하게  되는데. 이는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세와는  떨어져  유유자적할  수  있는  자연, 그것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

고  볼  수  있다25).

25) 김학범(1991), 한국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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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적  특성

亭子는  자연  속에  심어지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인공성과  자연과의  결

합으로  造營者의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세울  수  있어서  일반적인  전통건축

물과는  달리  풍수지리적인  입지적  제약을  그다지  받지  않고  造營者의  연고

지  근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건립되었던  것이다26).

그러나  亭子가  반드시  전망이  좋은  곳, 경관이  수려한  곳에만  세운  것이

아니고  築山築塘하여  완전히  자연을  개조하기도  하며, 그  지역에서  풍광이

가장  좋은  경관조망점을  택해  적절한  규모로  안치하므로  亭子  건축물  자체

가  경관구성상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亭子造營의

입지선정은  어떤  전통적인  일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造營者와  연

관있는  지역, 산수경관의  수려함과  조망의  용이함, 그리고  한적한  곳에  휴

식과  수양을  취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했다.

조선시대  亭子의  造營은  그  대부분이  당파  혹은  학문적  경쟁에  의한  정

치, 사회, 학문적  배경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전술한  바  있다. 특히  조선  중

기  이후  黨爭이  극심하던  때  정치에  超然하려는  풍조가  일면서, 자연에서

逍遙하며  超然적  은둔생활을  즐기려는  文士나  혹은  당쟁에  연루되어  鄕里

로  돌아와  亭子를  造營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피

적  은둔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을  도피적  은둔으로  자처하지  않았

고  超然的  은둔  을  표방하였다.

26) 권수환(2001), 전게서, pp84

- 22 -



이러한  현실참여와  현실은둔의  양  세계를  어정쩡하게  오가는  舍之則藏의

태도는  亭子의  입지가  현실세계와  격리되는  여러  가지  입지적  특성을  가지

게  하였다. 또한  도피적  은둔이건  정상적인  은둔이건  당시의  자연관은  자

연에  귀의하여  자연과  조화된  삶을  이상으로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삶의  태

도는  주택정원에서는  만족될  수  없는  이념적  혹은  경관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바  자연자체를  즉  景勝地를  찾아  그곳에  造營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

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연관,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황  등은  다음과

같은  亭子의  3가지  입지제한요건을  내포하게  한다27).

첫째, 주택에  부속된  亭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景勝에  위치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亭子는  그  입지선정에서부터  존재의의를  지니는  다른  전

통건축물과는  다른  園遊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深山幽谷이나  絶海孤島와  같은  人跡未踏의  원시림이  아니라  마을부근의  景

勝에  자리잡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亭子는  인간의  定住생활이  이루어지는  곳, 즉  마을의  영향권내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亭子가  造營者  혹은  주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나  생활공간이  아닌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별장의  형태와

속성을  지니고  있고, 설령  亭子가  주  생활공간이라  할  지라도  이용자생활

에  필요한  의식주의  해결과  亭子  자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동력  등의

공급을  위해서라도  마을과  완전히  격리될  수는  없었고, 그  위치는  도보로

5분에서  30여분  거리인  대략  0.2km  ~  2km  이내의  도보권으로  한정28)되고

27) 이재근(1992), 전계서, pp67-73
28) 이재근(1992), 전계서, pp69-70
상기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  亭子  16개소  가운데  마을과의  거리가  도보권인
2km  이내인  亭子가  모두  14개소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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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대부분의  亭子  공간이  현실세계  즉  마을과  적절히  격리된  곳에  있

다는  점이다.  완전한  격리  가  아닌  적절한  격리  는  마을의  영향권내에  있

을  수  밖에  없는  거리상의  제한을  시각적으로든  관념적으로든  차단하고  있

다29). 또한  그  접근로의  위계  역시  큰  길이나  마을길이  아닌  샛길로  연결

되어  이용  혹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玉磵亭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입지특성을  모두  가

지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塤   와     두  형제는  시기상으로  嶺南  儒林(南

人)의  정치적  침체기인  18세기  초반  지금의  횡계마을로  移居하면서  慕古軒

의  모체가  된  太古窩를  횡계계곡변  景勝地에  造營하였고, 이후  1716년에

본  연구의  대상지인  玉磵亭을  太古窩  동쪽의  횡계계곡변에  造營하였다.

그림  4 . 玉磵亭  접근로의  위계

29) 이용범(1994), 전게서,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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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磵亭으로의  접근은  마을  서쪽의  큰  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길을  통과하여  玉磵亭의  동쪽에  있는  석교를  지나  지금은  없어

진30) 계곡변의  샛길로  진입하게끔  접근로가  우회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로

의  우회에  의한  마을과의  시각적  격리방법은  造營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

한  造營者의  은둔사상과  휴식과  휴양이라는  亭子의  기본적, 중심적  기능의

충족을  위해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500m  이내로  비교적  가까운  것을  보완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계곡의  유수형태에  의한  샛길로의

진입, 계곡변  자연림  등에  의해서도  마을과  시각적, 관념적  격리를  이루고

있다.

사진  3 . 횡계마을에서  본  玉磵亭  (표시된  원은  玉磵亭  진입부)

사진  4 . 석교  위에서  본  玉磵亭       사진  5 . 샛길에서  본  玉磵亭

30) 11대  종부인  김시애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玉磵亭  북쪽을  지나는  지금의  지
방도  69호가  넓혀지기  이전에는  횡계계곡을  따라  정자로  진입하는  샛길이  있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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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玉磵亭은  造營者의  주생활공간인  횡계마을과  500m  이내의  도보권

내에  造營되었으나, 造營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造營者의  은둔사상이

바탕이  되어  접근로의  우회, 횡계의  유수형태에  의한  샛길로의  진입, 횡계

계곡변  자연림  등에  의해  시각적, 관념적으로  격리된  횡계계곡변  景勝地에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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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玉磵亭  내 ·외부공간구조  특성

(1) 내부공간구조  특성

園遊생활의  중심이었던  亭子에  있어서  마루는  손님  혹은  벗과의  親和의

장소, 造營者  혹은  이용자가  전면  혹은  주변  자연환경을  조망하며  즐기는

제1의  장소로, 그  비중은  타건축물에  비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기법이나  디자인  역시  특이하고  다양하다. 우선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알맞은  입지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이외에도  四方의  자연경관

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둥사이에  벽이  없고, 마루에  방이  딸릴지라도  마루

가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자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

서  대개는  사면  모두  分閤門을  달아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이  더  많아  시각

적으로  트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亭子는  보통  방이  없거나  있어도  1개  정도가  있는  경우가  많으

며, 2개의  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마루의  면적이  방의  면적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다.

방이  없는  無室形의  亭子는  일반적인  개념의  亭子로서  벽이  없기  때문에

입지선정만  잘되어  있다면  間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위의  경관을  조

망하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이  있는  有室形의  亭子는  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亭子는  방이  있기  때문에  같은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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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같은  室數라  하더라도  마루면적과  室면적의  상대적인  비, 그리고  室

의  위치에  따라서  마루의  이용효율  및  경관에  대한  조망의  좋고  나쁨이  달

라지게  된다31).

대체로  영남지방의  다른  有室形  亭子들은  보통  그  평면구조가   一  형인

데  반해32), 玉磵亭의  경우  계곡  전면부로  향해  있는  앞쪽에는  우협간의  1

間  온돌방과  좌협간과  어간에  걸친  2間  마루와  함께  좌협간  배면  쪽의  2間

온돌방과  서고  1間을  두어    " 형의  독특한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3

면에  퇴를  두어  동선이  매우  원활한  有室形의  亭子이다. (그림  3. 참조)

사진  6 . 玉磵亭  전경          사진  7 . 風雷亭  전경

우협간의  1間  온돌방은  전면과  측면에  고창을  달아  亭子  전면에  흐르는

橫溪를  바로  조망하고, 주변  경관을  借景할  수  있는  공간으로  2間의  마루

와  함께  주로  손님의  접대나  造營者들의  유희, 강학공간  등으로  이용되었

던  亭  의  공간33)으로  사료된다.

31) 정동오(1986), 전게서, pp32
32) 김용기, 이재근(1992), 전게서, pp21-22
33) 정동오(1986), 전게서, pp33-34
대체로  정자면적  중  방의  면적비가  35%이하가  되면  亭  의  성격을, 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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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좌협간의  배면  쪽에  위치한  2間  온돌방은  방의  면적비가  70%  이

상이고, 1間  서고가  붙어있어, 주로  造營者의  집필활동에  이용된  서재  공간

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2間  온돌방의  남쪽으로는  고창을  달아  마루와  연결

하고  있어  주변  경관으로의  조망확장도  용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玉磵亭의  평면구조는  園遊생활의  중심으로서  마루의  이용효율을  극

대화하여  주  조망대상인  계곡주변  경관의  조망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

라, 집필, 강학  등의  학문적  수양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용이하게끔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玉磵亭  우측에  자리하고  있는  風雷亭은  정면  3間, 측면  1間  규모의   一

형  집으로  계류  쪽으로  폐쇄형  마루방  1間을  두고  뒤쪽으로  2間  온돌방을

두었다. 그리고  4면에  퇴를  내었으나  앞쪽으로만  난간을  둘렀다. 그  공간구

조로  보아  塤   선생과    선생이  寢食하던  堂  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되면  생활위주의  堂  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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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공간구조  특성

1) 명칭의  부여를  통한  외부공간의  특성화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인지하는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그것을  혼합되

어진  혼돈의  상태인  全體로  인식하기보다는  낱낱의  사건과  낱낱의  물건으

로  분해하여  각각의  正體性을  가진  개체로  인식하는  것,  즉   個體化

(individualization)  하는  것이다. 이  작용은  개체의  존재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동 ·식물의  경우에는  시 ·공간적으로  경계가  한정된  생명활동을  영

위하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그  개체를  지정하는  작업이  수월하

다. 그러나  흙, 돌, 물, 불, 바람  등의  무생물로  구성된  자연환경은  그  경계

가  없거나  불확실하여  엄밀한  個體化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인

간이  꾸미고  만든  의복, 집기, 건물, 건조물  등의  인공환경은  상대적으로

개체화가  용이하다  하겠다. 그러면서도  환경을  구성하는  무수한  사물이  무

수한  개체로  분해되면, 그  개체의  정보와  자극의  양과  질이  인간의  인식능

력을  초과하여  개체의  정체를  인식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

생한다. 이러한   識別(identification) 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그  중  하나가  命名(denomination, nomenclature) 이다34).

命名은  각  개체의  독립된  존재를  전제로  하여  개체마다  지정된  기호나

상징적  고유명사를  붙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바위나  臺와  같

은  내부적  동질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형태적이고  용도

적인  외부적  異質性에  기초한  差別性에  치중하여  각각의  개체를  특성화시

34) 김광웅(198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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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이다35).

경관계획에는  경관대상의  물리적  창작과  함께  경관을  보는  인간의  의미

창작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간의  의미  창작에는  경관을  체험하면서  쾌

감을  동반하도록  하는  五感  창작과  대상물의  명칭부여, 전설, 유래와  같은

이야기  등이  주목되고  있다.

대상물에의  명칭  부여는  예를  들면  庭園이나  亭子, 樓閣, 외부  자연환경

의  세부적  요소에  명칭을  부여하여  사소한  경관이라도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재창조하는  행위36)로  특히  대상의  물리적인  창작이  어려운  자연경관의  설

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설계방법이다. 금강산이  아름다운  것은  지형적인  특

징도  물론이거니와  이와  함께  작은  언덕, 계곡에까지  이름이  지어지고  전

설이  함께  체험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건축물,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수양이나  휴식  등을  위

주로  하는  亭子  형식의  건축물  외부공간에의  명칭부여는  주요  조망점이나

이용이  빈번한  자연환경에  주로  나타나며, 경주의  獨樂堂  溪亭37)이나  봉화

의  石泉亭  등38)과  같은  亭子의  외부공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玉磵亭의  경우에도  경관의  주요  조망점이나  빈번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35) 유병림  외  2인(1988), 전게서, pp6-7
36) 강영조,김영란(1991),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
지  10(2), pp27
37)  김관석(1984), 독락당  계정  일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23호,
pp9-10
상기  연구에  따르면  독락당  계정의  조영자인  이언적(李彦迪) 선생은  亭子의  외부
자연환경을  크게  四山五臺라  명명하였다. 四山은  道德山, 華蓋山, 紫玉山, 舞鶴山
등이며  五臺는  觀魚臺, 詠歸臺, 濯纓臺, 澄心臺, 洗心臺로  이중  紫玉山만  옛부터의
이름이며, 나머지는  선생이  명명한  이름들이라  한다.
38) 권수환(2000), 전게서, pp83-84
상기  연구에  따르면  石泉亭의  조영자인  권벌(權  )선생은  亭子  전면의  계곡에
자리한  각각의  바위에  飛龍瀑, 一知臺  등의  명칭을  부여하여  감상하고  이용하였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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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의  명칭부여를  통해  주변  경

관을  특성화시키고  있는데  그  명칭과

위치는  玉磵亭   詠  幷  小記 39)라는

亭子記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玉磵亭   詠의  일부로  亭子

주위의  자연환경에  부여된  명칭과  위

치, 이용행태  등이  기록되어  있다.

溪之第四  曲爲  盈 科 潭  潭上   小亭以俯之  扁曰玉磵  取其水 也.
계곡  네  번째  굽이가  영과담(盈科潭)이라  潭上에  작은  亭子를  얽어  거처하는  곳
으로  삼고  이름을  부쳐  옥간(玉磵)이라  하니  흐르는  물을  취함이다.

亭凡二架軒在 西房在東   翼以四架 而  南之 第一架與軒通 爲廳事

近北兩架又爲 房  其第 四架卽廚也

정자는  무릇  두  시렁이니(二架) 軒은  서쪽에  있고  방은  동쪽에  있다.
처마를  연결  넷시렁(四架)을  만들어  남쪽  한시렁(一架)는  헌과  통하게  하여  청마루로
사용하고  북쪽  가까운  두  시렁(二架)은  방을  만들고  네  번째는  주방으로  쓰게  했다.

軒之南崖曰隔 塵 屛 其 下有臺曰光 風 宜夏日

光風之西曰知 魚 宜釣其在東 者霽 月 宜夜

軒의  남쪽언덕을  격진병(隔塵屛)이라  하고  그  밑에  臺를  일러  광풍대(光風臺)라  하니
여름이  마땅하고  광풍대  서편을  일러  지어대(知魚臺)라  하니  고기  낚을  만하다. 그
동편에  있는  것이  제월대(霽月臺)니  밤경치  볼만하고

亭下塡巖隙作 小塘如圭   木通泉貯 水數十斛

寒星  來照 天雲光影裵回  所藏書 千卷琴一張.
정자아래  바위틈을  메꾸어  작은  연못을  만드니  홀  모양과  같고  나무  홈을  파서  샘

과  통하게  하니  쌓인  물  가득하다. 차거운  별빛  하늘에  비치니  雲光의  그림자  아른거린
다. 소장한  서책  수  천  권이요  거문고  한  벌이다.

39) 塤   兩先生文集, 上卷, pp88-90

사진  8 . 玉磵亭   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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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과담  ( 盈科潭  )

玉磵亭  남쪽에  있는  크기  약  7m×

9m로  최고수심이  약  5m  정도가  되

는  표주박  형태의  작은  潭으로  盈科

潭이란  명칭은   횡계의  물의  흐름이

가득차서  모이는  못  으로  해석될  수

있다.

盈科潭은  玉磵亭의  외부공간  중  내

부공간으로  가장  적극적인  借景이  되었던  공간으로  주변의  환경과  어루러

져  다양한  水景을  연출하고  있다. 상류의  계곡물이  흘러  潭水되는  형태는

池塘의  기능40)을,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亭子  내부로부터  조용히  흘러  盈

科潭으로  落水되는  형태는  掛泉41)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盈科潭의  동, 서

로  흘러내리는  계곡의  형태는  澗水42)의  기능을  하는  등  다양한  기능적  水

景을  연출하고  있다.

또  盈科潭은  인접한  光風臺, 霽月臺, 知魚臺  등의  공간과  연계되어  한  여

름의  피서, 밤의  경치  감상, 낚시  등과  함께  외부공간에서의  휴양, 휴식  등

다양한  이용행태가  있었던  공간으로  문헌에는  배를  띄어  소일하였다는  기

40)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지당의  형태는  입수구와  출수구를  갖춘  방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당의  형태적  특성이  아닌  물이  고여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지당의  다양한  경관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41) 김용기  외  4인(1994),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수경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
원학회지  12(1), pp47
瀑布의  기법은  비교적  힘찬  落水를  뜻하는  飛瀑과  조용히  흘러내리는  瀑布인

掛泉이  있다.
42) 김용기  외  4인(1994), 전계서, pp47
澗水란  일반적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뜻하는데  亭子  공간에서는  내부에

서  외부로  흘러가는  水景觀의  형태를  말한다.

사진  9 . 盈科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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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43)도  보인다. 즉  玉磵亭  외부공간에서의  이용행태는  거의  대부분이  盈科

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玉磵亭에서의  園遊생활

의  중심공간이  盈科潭임을  의미한다.

②  격진병  ( 隔塵屛  )

玉磵亭   詠에  따르면  隔塵屛은  玉磵亭의  남쪽의  절벽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면을  기준으로  높이  약  8m로  玉磵亭에서의  가시권내  연장길

이는  약  50m  정도로  隔塵屛이란  뜻은  俗世와  자신의  세계, 즉  亭子의  공

간을  분리하는  병풍  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隔塵屛이라는  명칭의  부여는  전술한  玉磵亭  造營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바탕이  된  造營者의  은둔사상이  그  배경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즉, 隔塵屛이라는  절벽  앞에  亭子를  造營함으로써  속세  혹은  현실세계인

횡계마을과의  시각적  조망과  亭子  영역의  외부세계로의  확장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여, 造營者가  은둔하며  생활하기  알맞은  공간으로  만들고, 隔

塵屛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은둔생활을  위한  속세와의  관념적, 심상

적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10 . 隔塵屛  전경

43) 永川  金石錄,    烏川鄭公  葵陽墓碣銘, 鄭宗魯  撰, pp5, pp13
有時興到  則浮小艇   於紅流之潭....

- 때때로  흥취가  나면  거룻배를  띄워  홍류담에  올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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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풍대(光風臺) ·제월대(霽月臺) ·지어대(知魚臺)

光風臺와  霽月臺는  송서(宋書)〈주돈이전편(周敦燎傳扁)〉에  기록된  북송

(北宋)의  시인이자  書家인  황정견(黃庭堅)이  주돈이44)를  존경하여  쓴  글  중

의  光風霽月  이란  말45)에서  유래한  것으로,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한  인품을  형용한  말이다.

이밖에도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하며, '霽月光風' 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光霽'라고도  한다. 즉  光風臺와  霽月臺라는  명칭의  부여는  造

營당시의  어지러운  세상을  개탄하고, 은둔적  園遊생활을  통한  자기  수양으

로  德을  성취하려는  유교적  가치관을  玉磵亭  영역  내부의  자연환경인  바위

로  이루어진  臺에  표현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玉磵亭   詠에서는  光風臺의  위치를  隔塵屛  아래의  臺를, 霽月臺는  光風

臺  동쪽  의  臺로, 知魚臺는  光風臺  서쪽의  臺로  기록하고  있다. 光風臺의

경우  光風臺  라는  陰刻이  隔塵屛의  절벽에  새겨져  있는데  그  바로  밑에

평평한  바위로  이루어진  臺가  있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霽月臺의  경우,  光風臺  동쪽의  臺  라고  하는  玉磵亭   詠에  기록된  내용

만으로는  그  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외부공간의  조망  및  이

용의  중심이  전면인  盈科潭이고, 확인된  光風臺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霽月

臺의  위치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光風臺  동쪽의  臺로  추측된다.

44)  http :/ / www .koreandb.net - 한국정신문화원  디지털  한국학  인물정보
주돈이(周敦燎)는  중국  북송시대의  유학자로, 宋學의  開祖로  불리우며, 宋學이
性理學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45) http :/ / www .koreandb.net - 한국정신문화원  디지털  한국학  인물정보
..... 庭堅稱  基人品甚高  胸懷灑落  如光風霽月.....

- ..... 정견이  일컫기를  그의  인품이  심히  고명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갠  날의  달과  같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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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魚臺의  경우, 주로  낚시를  위한  공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낚시가  가

능한  수심이  깊은  물가의  臺로  추측해  볼  수  있다. 玉磵亭의  외부공간에서

낚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심을  가진  곳은  盈科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知魚臺는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盈科潭과  접해  있는  光風臺

서쪽의  臺로  추측된다.

사진  11 . 光風臺  전경          사진  12 . 光風臺  陰刻

사진  13 . 霽月臺  전경 사진  14 . 知魚臺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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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 光風臺, 霽月臺, 知魚臺  추정  위치

그림  5 . 光風臺, 霽月臺, 知魚臺  추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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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와  공간구분

일반적으로  외부공간은  자연  등의  환경  일부에  울타리를  치는  행위에서

출발하지만  亭子의  경우  자연에  몰입하는  행위자체로서  존재를  갖는다.

주로  景勝地를  찾아서  입지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亭子는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가시적인  영역의  존재로서, 경관을  부분

적으로  차폐하는  것이지  정원을  한정하는  경계는  아니었다. 즉  주변환경

자체가  亭子의  일부라고  할만큼  그  속에  몰입하는  행위자체로서  亭子  공간

의  효용을  다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亭子의  경계는  그  공간을  조성하는  造營者의  의도에  따라  부분적

인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울타리에  의한  물리적, 시각적  경계인  1차  경계

와  이용행태와  가시적  조망범위에  의한  2차  경계, 그리고  영향권에  의한  3

차  경계를  가진다46).

亭子의  공간은  경계설정에  의한  공간구분이  造營者의  의지에  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의  자연관과  삶의  태도에  의해  亭子의  위치가  정하여지

고  형태가  만들어졌으므로  이는  결국  亭子의  공간양식으로서  의미를  지니

는  물리적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亭子는  대부분  전술한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3개의  공간을  지니며,

이  3개  공간이  연관되는  구성  속에서  존재의미를  갖는다. 1차적  공간은  울

타리나  담장  등에  의해  경계  지워지는  亭子의  기본적, 중심적  공간인  內園,

2차적  공간은  주로  시각적, 물리적  경계에  의한  亭子  내부공간에서  조망했

46) 민경현(1982), 서석지를  중심으로  한  石門林泉庭園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
지  1(1),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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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可視圈에  들어오며, 부수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外園, 3차적  공간은

공간적, 심상적  경계에  의한  영향권에  의해  한정되는  공간이  된다47).

그림  6 . 亭子의  외부공간  구분  모식도

연구  대상  亭子인  玉磵亭을  1차적  공간인  內園과  2차적  공간인  外園, 그

리고  3차적인  공간인  影響圈園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亭子의  뒷쪽인  북쪽으로는  급경사지가, 亭子의  앞쪽인  남쪽으로는  횡계

계곡변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 亭子의  앞면  혹은  측면으로  출입하는  다른

亭子와의  출입형태와는  달리  亭子의  뒷면인  북쪽과  동쪽의  문을  통해  출입

47) 민경현(1982), 전계서, pp9
상기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內園, 外園, 影響圈園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서
석지의  영역이  정원의  울타리  안인  內園만  가지고  설명되어서는  안되고  주변의

확장된  활동공간인  外園, 나아가  서석지의  경관구성에  영향을  주는  연당동  입구
의  권역, 즉  影響圈域까지를  정원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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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어있다48). 이외에도  횡계계곡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亭子의

서쪽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  16 . 玉磵亭  동쪽  출입문 사진  17 . 횡계계곡으로의  출입문

이러한  입지형태로  인해  亭子의  전면을  제외한  3면이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담장의  역할이  亭子를

울타리  안에  두고  있다는  상징적  경

계를  표시할  뿐이지  시야를  가리우진

않는다. 즉  담장으로  구획된  상징적

경계  내부가  위에서  언급한  1차적  공

간인  內園의  영역에  속한다.

2차적  공간인  外園은  주로  近, 中

景의  가시적  조망범위와  이용행태적  범위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동과  서로

는  정자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이루어진  횡계교, 慕古軒이  되며, 남으로는

玉磵亭  내부에서  조망되는  전면과  제한적으로  조망되는  측면의  횡계  계곡

48) 정자  배면으로  출입하는  형태는  자천리를  거쳐  정각리로  향하는  지금의  지방
도  69호선이  뚫리면서  생긴  출입문으로  사료되며, 造營당시의  출입은  동쪽  측
면의  문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18 . 담장으로  경계화된  內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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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그리고  북으로는  亭子의  뒷면

에  위치한  尼南山의  일부가  될  것이

다. 일반적으로  계류나  계곡변에  造

營된  亭子는  그  조망범위가  계류나

계곡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데  玉磵

亭의  경우  횡계  계곡  수면을  기준으

로  亭子  내부에서의  조망  높이는  약

6m로  亭子  전면에  위치한  약  6m  높이의  隔塵屛과  그  위에  자생하는  평균

수고  5m  이상의  느티나무  등과  같은  계곡변  자생  식생  등에  의해  그  전면

의  조망범위가  近景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  亭子와  隔塵屛  사이의  폭이  비

교적  좁은  것도  亭子  내부에서의  전면으로의  가시권을  近景인  계곡  내부로

제한하고  있다. 玉磵亭  동쪽의  횡계교는  외부에서  玉磵亭으로  진입하는  계

곡변  진입로의  시작이고, 서쪽의  慕古軒은  玉磵亭과  함께  造營者들의  이용

이  빈번하였으므로  횡계교~玉磵亭, 玉磵亭~慕古軒  구간은  조망범위에서  벗

어난다  할지라도  그  이용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外園의  영역경

계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20 . 玉磵亭  동쪽  조망        사진  21 . 玉磵亭  서쪽  조망

사진  19 . 玉磵亭  북쪽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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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 玉磵亭  남쪽  조망

3차적  공간인  影響圈園은  內園과  外園의  경관구성에  영향을  끼치는  遠景

이  되지만  玉磵亭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遠景의  조망이  2차적  공간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므로  遠景의  영역을  影響圈園으로  보기는  힘들고, 玉

磵亭에서의  影響圈園은  亭子  이용자의  생활범위, 즉  횡계마을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景觀觀은  국부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

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로  생활했던  터전의  경관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경관체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23 . 횡계마을  남쪽  전경  ( 影響圈園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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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磵亭의  외부공간을  1차적  공간인  內園과  2차적  공간인  外園, 3차적  공

간인  影響圈園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실제  玉磵亭의  외부공간은  3차

적  공간인  影響圈園을  제외한  1, 2차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

다. 일반적으로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된  內園이  존재하고, 조망가시권내

外園의  영역을  借景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玉磵亭의  경우  亭子의  배

면과  측면은  담장으로  그  공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나  전면의  경우  담

장에  의한  경계의  구분이  없고, 外遠으로  구분되는  횡계계곡의  일부를  內

園으로  借景하고  있다. 즉, 玉磵亭  일원의  외부공간  중  남쪽의  공간은  담장

등과  같은  인공적  경계로  구분하지  않고, 隔塵屛으로  경계지워진  外園의

공간  일부를  內園의  영역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 玉磵亭  외부공간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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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의  규모와  조망대상

공간의  규모는  亭子가  가지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內園의  경우  보통의  亭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1,000평(약3,300㎡)  이하49)로  한시적이고  은둔적인  亭子의  효용을

다하기에  적당하다. 外園과  影響圈園의  경우는  그  경계의  설정이  조망범위

에  의해  결정되는  바  해당  亭子가  가지고  있는  입지특성, 造營의도, 조망대

상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玉磵亭의  외부공간을  內園, 外園, 影響圈園으로  구분50)하여  그  규모와  주

요조망대상  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공간구분에  따른  규모와  조망대상

구분      규모        경계구분        주요조망대상

內  園     920 ㎡ 시각적, 상징적  경계
- 담장, 화단  등 마당, 배면  花階

外  園    7,000 ㎡

시각적, 이용행태적  경계
- 동  : 횡계교
- 서  : 모고헌
- 남  : 격진병
- 북  : 이남산

이남산, 영과담, 격진병,
광풍대, 제월대, 지어대,
은행나무, 동,서쪽  계곡
일부

影響圈園
횡계마을

영역일대

심상적, 관념적  경계
- 횡계마을  영역 -

49) 이재근(1992), 전게서, pp77
상기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6개  정자  중  12개소의  정자의  內園  규모가
3,000㎡이하로  조사되었다.

50) 언급하였듯이  玉磵亭  전면의  內園과  外園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연구의  편의상
그  경계를  玉磵亭  전면에  위치한  화단으로  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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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磵亭  內園51)의  경우  그  규모는  약  920㎡로  학문수양과  자기수양을  위

한  은둔지로서  적당한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外園의  경우  협곡에  위치

하고  있는  입지특성으로  인해  亭子  전면과  측면으로의  조망이  제한적이다.

즉  近景인  계곡내부는  조망이  가능하나  中景과  遠景의  조망은  차단되어  있

어  亭子  전면으로의  外園공간의  확장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그  규모가  약

7,000 ㎡으로  작은  편52)이다.

玉磵亭  影響圈園의  경우  공간규모의  설정에  많은  오차가  있어  면적산출

을  하진  않지만53) 그  경계는  이용자의  생활권  범위  내에서  한정되므로  대

략  횡계마을  영역  일대를  그  공간규모로  보았다.

4) 식재

亭子의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식물요소는  생물로써

환경  속에서  부단히  변화하므로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그  내력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亭子  공간의  골격인  물리적  구조나

형태  같은  무생물은  그런대로  잔존하고  있지만, 亭子에  식재되었던  식물들

51) 언급하였듯이  玉磵亭  전면의  內園과  外園의  구분은  모호하지만  연구의  편의상
그  경계를  玉磵亭  전면에  위치한  화단으로  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52) 이재근(1992), 전게서, pp77-78
상기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6개  정자  중  정자의  外園  규모가  1㎢  이
하인  정자는  9개소, 1-2㎢  인  정자는  6개소, 2㎢  이상인  정자는  1개소로  최소
0.26㎢에서  최대  4.5㎢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그  평균  규모는  1.24㎢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玉磵亭  外園의  공간규모는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3) 影響圈園의  공간은  일종의  관념적  영역의  개념으로  경계의  범위와  그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  많은  오차가  발생하므로  면적산출은  하지  않는다.

- 45 -



과  같은  생물요소는  이미  사라졌거나  상당히  달라져  버렸다는  한계가  어느

亭子  공간에서나  나타난다54).

亭子는  대부분이  자연  속에  造營되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한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식재된  식물마저도  그  원형을  알  수  없을  만큼  많

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亭子  공간의  원형을  이해하는데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55).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가  玉磵亭의  복원과  보존, 그

리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造營

당시의  식재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桃 萬朶  柳 千絲  松 十挺

檀 一  榴 一  桂 一  連 翹 一  海 棠 一  昌   叢 菊 以次排列  皆非俗物 也

일만  송이  복숭아요  일천  타래  버들가지와  소나무  십분  빼어났도다.1) 향나무, 석류나무,
계수나무, 개나리, 해당화, 창포, 국화를  차례로  배열하니  모두가  세속의  물건이  아니다.

枾 棗 梨 檎 櫻 桃  輩亦在 外陳每時節  紅者紅  白者白  靑靑者  靑靑.

감, 대추, 배, 사과, 앵도, 복숭아나무  등을  또한  바깥쪽에  배열하니
시절마다  붉은  것은  붉고  흰  것은  희고  푸르고  푸르는  것은  푸르고  푸르도다.

玉磵亭의  경우  玉磵亭   詠  이라는  亭子記에  당시의  식재상황을  잘  기

록하고  있지만, 식재  위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선  1)의  구절은  당시  亭子  주변의  자생식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玉磵亭  계곡부에는  느티나무, 왕버들  등이  자생하고  있고, 亭子  북쪽

54) 유병림  외  3인(1989), 전게서, pp11
55) 김용기, 이재근(1992), 전게서,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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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尼南山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1)의  구절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복숭아나무의  경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예전에  玉磵亭  일원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56) 한다.

표  5 . 玉磵亭   詠에  나타난  식재수종과  제특성

수종명    성상    유실수   개화시기   개화색        상징

향나무   상록교목

소나무   상록관목                    군자, 절개
복숭아나무  낙엽교목    ○    4-5월    연분홍     仙境, 행복, 부귀
버드나무   낙엽교목                  소원성취, 봄의  나무
석류나무   낙엽교목    ○    5-6월    적색    자손번영, 현자, 대길
계수나무   낙엽교목                  꾸준한  문필작업, 仙
감나무   낙엽교목    ○

대추나무   낙엽교목    ○               자손번창, 양반나무
배나무   낙엽교목    ○    4-5월    백색      비애와  애수

사과나무   낙엽교목    ○    4-5월    백색      여성미, 화합
앵도나무   낙엽교목    ○     4월   백색,분홍색    붉은  입술, 효심
개나리   낙엽관목        4월     황색

해당화   낙엽관목        5-7월    자홍색       여성미

국화    초화류        9-10월   백색,황색       군자

창포    초화류
주  : 개화시기와  개화색은  관상가치가  있는  꽃이  피는  수종만  표기하였으며, 유실수는  열
매가  아닌  과실수로  한정하여  표기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식재수종은  자생수종이라고  여겨지는  3가지  수종을  모두

포함하면  총  15종으로  교목류로는  향나무, 감나무  등  총  10종, 관목류는  개

나리  등  총  2종, 초화류는  해당화  등  총  3종으로  파악되었다. 교목류  중  상

록수는  향나무, 소나무  2종에  불과하여  낙엽수  위주로  식재하였음을  알  수

56)    鄭葵陽  선생의  11대  宗婦인  김시애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시아버지인
10대  종손  정순극  씨가  어렸을  때만해도  玉磵亭  인근을  桃花밭이라  부를  만큼
복숭아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1920년대  초반까지도  복숭아
나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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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낙엽수  중  관상가치가  있는  꽃이  피는  수종은  복숭아  나무  등  총  5

종으로  그  개화시기는  봄에  편중되어  있다. 또  유실수는  석류나무  등  총  7

종으로  유실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참조)

기록에  나타나는  수종의  인공적인  식재가  어느  곳에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玉磵亭에는  亭子  뒤쪽인  북쪽의  담장  밑에  1단의  화계와  亭

子  앞쪽인  남쪽에  2단  화단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곳에  식재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사진  24 . 玉磵亭  남측  외부화단 사진  25 . 옥간정  북측  내부화단

현존하는  식생  가운데  근대  이전에  인공적

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수종은  수령  약

100-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亭子  서쪽의  은

행나무  1주가  전부이다.

사진  26 .
옥간정  서쪽의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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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玉磵亭  十景에  나타난  경관특성

(1) 亭子에  있어서  景의  역사와  설정  의미

景이  언제부터  四言絶句의  韻으로  발생하여  전해졌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瀟湘八景에서  유학자들에  의해  유래되었다고  보여진다57). 瀟湘八景

은  중국  하남성  동정호의  南岸의  瀟水와  湘水가  합쳐지는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재로  하여  팔경으로  읊거나  그린  것으로  우리  나라에는  고려  이

후  瀟湘八景圖가  전해지면서  아름다운  경관이  보이는  곳이면  읍이나  특정

지역에  景을  설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世宗實錄地理志나  東文選  등에  나와

있는  八景과  관련된  기록으로  보면  勝景이  뛰어난  넓은  범위의  지역에  이

러한  景의  설정이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58).

그러나  포괄적으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景에  비하면  비교적  좁은

범위, 즉  조망범위가  좁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亭子  주변  공간에  景

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고려시대와  조선  중기  이전까지의  문장을  광범위하게  편집한  東文選에서

도  亭子에  景을  설정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주로  詠으로  설정

57) 최기수(1989), 곡과  경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45

58) 김동필  외  2인(1997), 한국과  일본의  팔경의  변화과정에  관한  기초적  고찰, 한
국정원학회지  15(1),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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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따라서  亭子에  景과  詠을  설정하는  관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6세기  이후로  여겨진다59).

다만  詠은  景보다  그  설정에  있어  숫자가  많고  그  내용도  近景이  많으며

특정  동식물  등이나  그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까지도  설정하는  등  景보다는

微視的인  점이  다르며, 이는  亭子가  가지는  제한된  외부공간구조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詠은  亭子를  중심으로  주변의  경관에  小題

를  부여하여  題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景의  명칭으로  설정하

는  작업은  19세기의  많은  亭子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는  亭子공간의  성격

이  개인적  실존공간에서  공유적  실존공간으로  변화해가는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교제공간으로서  누구에게나  그  亭子의  장소를  景으

이나  詠으로  설명해  줄  필요성을  공유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우리의  지

각에는  경관의  자극정보  용량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싫어하고, 또  너무  적

으면  단순해져  선호하지  않는다60)는  환경심리적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하

게  한다.

景이나  詠을  亭子의  외부공간에  부여하는데는  방문자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몇  가지의  설정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방문자에

게  주변의  경관을  알려주어  비록  그  경관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계절과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경관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

히  상상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방문자가  亭子  주변  경관을  주

제로  하여  지은  詠이나  景을  읽어봄으로써  간과하기  쉬운  특정  시기의  경

관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으며, 셋째는  방문자도  설정된  詠이나  景

59) 이용범(1994), 전계서, pp52-53
60) 이규목(1992), 도시경관의  분석과  해석에  관한  제문제, 대한건축학회지  vol 12

(1),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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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次韻하여  그  주변  경관을  나름대로  보고  즐기며  詩作하게끔  하는

韻의  역할을  한다.

(2) 玉磵亭  十景에  나타난  경관구조의  해석

1) 十景의  상징성

瀟湘八景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  亭子인  玉磵亭

十景  뿐만  아니라  新都八景이나  漢陽十景(詠) 혹은  端陽八景이나  濟州  十

二景  등과  같이  景에  제한된  숫자를  사용하였다.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아름다운  장소나  자연의  아름다운  현상을  詠이나  景으로  표현하면서  八이

나  十, 十二라는  숫자로  표시하였다. 왜  이  숫자만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징을  두루  나열할  수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흐려지지  않는  여러

모로  원만한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동양사상에  근거하여  서양과는  다른  독특한  우주관과  세계

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을  數로  표현하여  체계화시킨  것이  많다.

五行사상을  비롯하여  十干, 十二支, 三才, 東西南北의  四方位  등이  그것이

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이러한  인식체계가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친숙

하게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  생활에  실용어를  만들었다61).

61) 김선일(1992), 관동팔경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17

- 51 -



十景에서의  十은  河   의  자리로서는  빈자리이며, 이는  언제나  중앙을  뜻

한다. 이러한  자리를  土로  배당하였으며, 土는  흙이며  地字로도  표기되고,

地는  5가지  원소를  다  갖추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十은  절대

적인  완전한  數일  뿐  아니라  꽉  차서  넘치는  數, 다시  말해  모든  數를  낳

는  모태의  자리이기도  하다. 또  땅은  八方으로  나타내지만  上下를  포함해

서  十方으로  우주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된다62).

그림  8 . 河圓  原圓 그림  9 . 河圓  配數圓

十年減壽, 十年知己, 十目(여러  사람의  눈, 衆人의  관찰), 十分(넉넉히, 아

무  부족없이), 十匙一飯, 十人十色(가지각색),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등  격언

이나  속담에서  사용되어  그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의미는  하나의  굽

이를  넘어선  數, 또는  하나의  매듭이  끝난  數로  인식되고  있다.

62) 최기수(1989), 전게서, pp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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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玉磵亭  十景에  나타난  경관구조의  해석

우리  나라에는  景色이  좋아  勝景으로  알려진  곳에는  대개  樓閣이나  亭子

가   있게  마련이고, 주변  풍치에  어울리게  造營하여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에  앞서  훨씬  더  존중되어  왔다.

亭子는  그  자체가  아름답거나  감상할  만한  훌륭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입

지  및  장소  선택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그  亭子를  만들고  즐기던  사람의

마음, 즉  경관관  등이  어우러져  우리를  형이상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亭子의  공간은  그  범위를  유한히  한정하지  않고  외부공간(자연공간)속으

로  무한하게  함으로써, 亭子  공간의  구조적, 공간적  신장감  및  가변성을  주

고, 건축물과  자연과의  상호교류작용을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즉  건물에

대한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  있어서의  건물을  의미하여  공간을  자연으로부

터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향하는  것이다63). 그리하여  亭子는  관

동팔경이나  관서팔경에서  보듯이  경관의  대상이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경

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관이란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의미

와  상징, 생활방식  등이  합치된  문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

관을  분석한다는  것은  경관이  지니는  문화적, 사회적  의미  그리고  개인적

인  느낌  등과  같은  인간생활까지  포함된다.

亭子는  저마다  그곳에  세워진  연유와  造營者의  각별한  뜻을  글로  적어

후세에  남기었고, 현판과  亭子記  등에는  당시  이름난  문인들의  싯구가  걸

63) 박언곤(1989), 한국의  정자, (주)대원사,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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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어  그  亭子에  얽힌  사연이  맥맥히  드러나게  된다64). 즉  이러한  싯구

와  문장들은  亭子에서  조망되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등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  자신들의  이상

과  소망을  상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玉磵亭에서도  주변의  勝景을  十景  이라  이름짓고,

각각의  경관을  묘사한  것이  玉磵亭   詠  이라는  亭子記에  기록되어  있다.

玉磵亭  十景은  春 ·夏 ·秋 ·冬 ·朝 ·晝 ·暮 ·夜 ·雨 ·雪  라는  시간적, 계

절적인  주제를  설정하여  그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각각의  詩文에  나타난  경관구조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其一   兩岸桃花盛開紅紅白白   右春
( 두  언덕에  복숭아꽃  활짝피니  붉은  것은  붉고  흰  것은  희도다. )

그  첫  번째는  봄의  勝景을  읊은  것으로, 주요  조망대상은  兩岸  과  桃花

가  되는데,  두  언덕  으로  해석되는  兩岸  은  옥간정  전면에  위치한  隔塵屛

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복숭아  꽃(桃花)은  4-5월에  백색  혹은  분홍색

으로  피는  꽃으로, 그  개화시기와  연관되어  봄의  美를  상징하는  꽃으로  富

貴와  幸福, 長壽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陶淵明의  桃花園記에서  비롯된

것으로  仙境이나  理想鄕을  상징하는  식물65)이기도  하다.

64) 정영선(1982), 인간/자연  교섭과  조화의  장소  정자  , 계간  조경, p108
65)  배상선, 심우경(1989),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원학회지

8(2),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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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詩文은  봄에  隔塵屛에  피어있는  복숭아꽃의  滿開를  보면서  읊

은  것으로, 隔塵屛에  의해  속세와  차단되어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玉磵亭

에서  그  일원을  복숭아꽃(桃花)이  피어있는  그들만의  仙境, 혹은  이상향으

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  其二  綠陰如海黃鳥上下   右夏
( 녹음이  바다  같으니  꾀꼬리  날고  드네  )

그  두  번째는  여름의  勝景을  묘사

한  것으로, 주요  경관대상은  綠陰  과

黃鳥  이다.  綠陰  , 즉  숲의  푸르름은

선비의   고고한   정신을   상징하며,

黃鳥  는  꾀꼬리를  뜻하는  말로  대표

적인  여름철새로  모습이  아름다운

데다가  울음소리가  맑고  다양해서  예로부터  시66)나  그림의  소재로  애용되

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  詩文은  횡계계곡  일원의  우거진  숲의  청명한

푸르름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  其三   處處楓林堆錦疊繡   右秋
(곳곳에  단풍수풀  쌓아놓은  비단이오  겹쳐놓은  수(繡)로세)

66) http :/ / www .greennet.org/ club/ bird/  - 윤무부교수의  한국의  새
三國史記에는  고려  유리왕이  지었다는  黃鳥歌가  전하며, 고려가요  動動에서는  4
월의  전경을  노래한  대목에‘ 곳고리  새’ 라  하여  꾀꼬리가  등장한다.

사진  27 . 녹음이  우거진  횡계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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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세  번째는  가을의  勝景을  묘사한  것으로, 주요  경관대상은  楓林  이다.

여기서의  楓林  은  단풍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단풍이  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詩文은  횡계계곡  일원의  낙엽수종들에  단풍이  드는

가을의  대표적인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  其四   磵邊寒松鬱鬱含翠   右冬
(산골시내  차가운  소나무  울창하게  푸르름을  머금고  있네)

그  네  번째는  겨울의  勝景을  묘

사한  것으로, 주요  경관대상은  磵邊

의  松  이다.  磵邊67)의  松  은  횡계계

곡  주변의  소나무68)를  지칭하는  것

이다. 소나무는  거센  가지와  웅장함,

嚴冬雪寒에도  변치않는  기개에  연유

해  군자의  절개를  상징한다. 또  十長

生의  하나로  장수를  뜻하며, 裨補樹, 훌륭한  인물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69).

이  詩文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소나무의  당

당한  기상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詩文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본다면

造營당시의  造營者와  연관된  암울한  시대적  상황70)속에서도  군자의  절개를

67)  磵  은  일반적으로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이나  계곡을  지칭하는  한자어로  여기
서는  횡계계곡을  일컫는  말이다.

68) 현재  玉磵亭  일원의  계곡  주위에  현존하는  소나무는  없으나, 亭子의  북쪽에
있는  尼南山의  주요  식생이  소나무임을  감안하고, 현재의  지방도  69호선의  설
치로  인한  계곡  주변부  옹벽이  없었을  당시를  추측해  본다면, 尼南山의  주요
식생인  소나무가  계곡주위까지  침범하여  자생할  수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69) 배상선, 심우경(1989), 전계서, pp296
70) 전술하였듯이  造營당시는  小論과  南人의  정치적  대립에  의한  黨爭과  士禍  등

사진  28 . 서쪽  횡계계곡변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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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 .  其五   晏宿霧未捲   右朝
(편안히  자고나니  안개  아직  걷치지  않았구나)

그  다섯  번째는  아침의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주요  경관대상은  霧  이다.

이전의  시문에서는  주요  경관대상이  물리적인  실체인  반면에, 여기에서는

일시적  자연현상이  주요한  경관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침의  경관을  묘사한  詩文이나  景  또는  詠은  주로  해돋이를

묘사한  것이  가장  많은데71) 반해, 여기에서는  亭子  일원에  낀  안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亭子가  계곡  주변부에  입지하고  있고, 다른  美辭麗句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침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었던  경관유형으로  여겨진

다.

바 .  其六   客少人閒或把釣或携琴上    右晝
(손님이  적어  한가하면  때로는  낚시하고, 때로는  거문고  가지고  언덕에  오르네)

그  여섯  번째는  玉磵亭  十景  중  유일하게  생활상을  묘사한  것으로, 亭子

에서의  생활이  은둔적  園遊생활이지만  많은  제자들72)과  외부손님  등이  왕

왕  내방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여유로울  때는  知魚臺에서의  낚시를  하거

나  光風臺에서  거문고를  켜는  등  한가할  때의  園遊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으로  인해  중앙정계에서  배척된  영남  儒林(南人)의  침체기였다.
71) 이용범(1994), 전게서, pp84
72) 한국건축가  협회  대구지회(1999), 전게서, pp514
塤  ,    선생의  門徒錄에는  172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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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其七   花山落照   靄   右暮
(화산에  날  저무니  구름  또한  어둡구나)

그  일곱  번째는  저녁의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주요한  경관대상은  落照

와  靄  이다.  靄  는  아지랑이  혹은  구름이  모이는  형상을  일컫는  한자어로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몰  후  어두워진  하늘을

묘사하고  있다.

아 .  其八   月照前潭浮光躍金   右夜
(달빛이  못에  비치니, 물위에  뜨는  달빛  금물결  띠는구나)

그  여덟  번째는  밤의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주요한  경관대상은  潭  에

비친  月照  이다.  潭  은  玉磵亭  남쪽에  있는  盈科潭으로  파악된다. 盈科潭

에  비친  달빛을  묘사하고  있는  詩文이다.

자 .  其九   山雨初過溪響吼怒   右雨
(산중의  비  지나가니  개울소리  우렁차다)

그  아홉  번째는  비  올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玉磵亭  十景  중  유일하

게  청각적  효과를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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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其十   瓊林琪樹玲瓏可愛   右雪
( [눈  덮인] 숲과  나무의  옥색이  영롱하여  가히  사랑할만하다. )

그  열  번째는  눈  온  뒤의  경관을  묘사한  것으로, 주요한  경관대상은  瓊林

琪樹  이다. 옥색의  눈  덮인  숲과  나무를  묘사한  詩文이다.

이상의  詩文에서  나타난  경관의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 玉磵亭  十景에  나타나는  경관구성요소

구분
자연요소 인공

요소

시간,
계절

감각

(청,촉,후각) 기타식물   동물   지형   자연현상

其一   桃花    -   兩岸    -     -    春     -     -

其二   綠陰   黃鳥    -     -     -    夏     -     -

其三   楓林    -    -     -     -    秋     -     -

其四    松     -   澗邊    -     -    冬     -     -

其五    -    -    -    霧     -    朝     -     -

其六    -    -        -    琴, 釣   晝     -    客, 人

其七    -    -   落照    靄     -    暮     -     -

其八    -    -    潭    月照     -    夜     -     -

其九    -    -    溪    山雨     -    雨    溪響     -

其十   林, 樹    -    -     -     -    雪     -     -

계     5    1    6     4     2    10    1     2

비율(%)  16.1   3.2   19.4   12.9    6.5   32.2    3.2     6.5

전체  구성요소  중  자연요소가  출현횟수  총  16회(51.6%)로  가장  많았고,

시간 ·계절이  10회(32.2%)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玉磵亭

十景은  春, 夏, 秋, 冬의  4계절과  朝, 晝, 暮, 夜라는  하루의  시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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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와  雪이라는  특정한  자연현상이  발생한  시기를  각각의  주제로  설정하고,

자연요소를  이용하여  경관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요소  중에서는  지형과  식물, 자연현상이  각각  6회, 5회, 4회씩  출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4번째  詩文인  春, 夏, 秋, 冬編에서는  모두  식

물요소를  이용하여  계절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朝, 晝, 暮, 夜編에서는

자연요소를  이용하여  경관을  묘사함에  있어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였음

을  나타낸다. 하지만  동물은  단  1회만  출현하고  있어  그  이용이  거의  없다.

인공요소의  경우  6번째  詩文에만  2회  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詩文은  모두가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이  詩文은  園遊생활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시간 ·계절의  경우  각  詩文마다  시간이

나  계절을  정하고  있어  10개  詩文  전체에  출현하고  있으며, 감각의  경우

청각적  효과로  경관을  묘사한  9번째  詩文에만  1회  출현하고  있다.

표  7 . 玉磵亭  十景에  나타난  경관구조의  諸特性

구분   설정주제   경관대상    경관범위    경관유형   체험경로   묘사객체

其一    春    兩岸, 桃花    內園, 外園    지속     시각    자연경관

其二    夏    綠陰, 黃鳥     外園      지속     시각    자연경관

其三    秋      楓林    外園, 影響圈園   지속     시각    자연경관

其四    冬     磵邊, 松      外園      지속     시각    자연경관

其五    朝      霧      內園, 外園    일시     시각    자연경관

其六    晝      -       外園      일시     상황    園遊생활

其七    暮     落照, 靄   外園, 影響圈園   일시     시각    자연경관

其八    夜     月照, 潭      外園      일시     시각    자연경관

其九    雨      溪響      外園      일시     청각    자연경관

其十    雪     林, 樹      外園      일시     시각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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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磵亭  十景에  나타난  경관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경관주제는  春, 夏,

秋, 冬의  4계절과  朝, 晝, 暮, 夜라는  하루  중의  시간, 그리고  雨와  雪라는

특정한  자연현상이  발생했을  때를  十景의  주제로  삼고  있다.

경관묘사를  위한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는  9개의  詩文에서  구체적인  대상

을  언급하고  있는데, 9번째  詩文에  쓰인  청각적  효과인  溪響(개울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玉磵亭  일원에  존재하는  시각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물리

적, 실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각  詩文의  경관주제를

묘사하고  있다. 다만  6번째  詩文에서는  특정한  경관의  대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遠遊생활, 즉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경관대상의  조망범위로는  10개의  詩文  모두  近 ·中景의  外園  영역  안에

서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1번째  詩文과  5번째  詩文의  桃

花  와  霧  은  각각  玉磵亭  내  화단과  마당인  內園에서의  조망도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  3번째와  7번째  詩文의  楓林  과  落照  는  外園의  영역에

서  뿐만  아니라, 影響圈園에서도  조망이  가능한  경관대상으로  파악되었다.

경관유형은  1 - 4번째  詩文까지는  지속적  경관으로, 5 - 10번째  詩文에서

는  일시적  경관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각  詩文에  설정된  주제가  가지는

시간성의  영향으로  春, 夏, 秋, 冬인  4계절은  비교적  지속적  경관으로, 그

이외의  시간은  일시적  경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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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우리  나라  전역에  다양한  형태로  造營되어  있는  亭子는  한국전통정원의

발달에  모체가  되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개발사업

에  따라  移建되거나  주변  공간이  변형됨으로써  본래의  경관특성을  잃어버

리고  관리와  보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玉磵亭

의  복원과  체계적  관리, 보존을  위한  기초적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대상

亭子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기록, 기존  연구  , 고문헌  해석, 현지답사  및

실측조사를  통해  玉磵亭의  造營의도와  입지적  특성  내, 외부공간구조의  특

성을  파악하고, 亭子記에  나타나는  경관구조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玉磵亭은  18세기  초반, 계속되는  영남  南人의  정치적  침체기에  이들의

학문적  영도자로  존경받던  塤   鄭葵陽  선생과     鄭萬陽  선생의  은

둔생활과  강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횡계계곡변에  세워진  亭子이

다.

2. 玉磵亭은  園遊생활과  연관된  각종  의, 식, 주의  해결을  위해  造營者의

주생활공간인  횡계마을과는  300  m이내의  도보권내에  造營되어  있으나,

造營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造營者의  은둔사상이  바탕이  되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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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亭子를  곧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우회되는  샛길로의  진입, 협곡이라

는  자연조건을  이용한  마을과의  조망차단  등  시각적, 관념적으로  적절

히  격리된  횡계계곡의  경승지에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玉磵亭의  평면구조는  園遊생활의  중심으로서  마루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여  계곡  주변  경관의  조망을  용이하게  하고, 적절한  방의  배치로  집

필, 강학  등의  학문적  수양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용이하게끔  구성되어  있

다.

4. 玉磵亭의  造營者들은  주요한  경관의  조망점이  되는  바위나  절벽, 계곡

등에  이들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이나  그  이용행태에  따라  유교적  가치관이

바탕이  된  상징성을  담고  있는  盈科潭, 光風臺, 霽月臺, 知魚臺  등의  명칭

을  부여함으로써  주요한  조망경관을  특성화시키고  있다.

5. 玉磵亭의  외부공간은  담장  등과  같은  물리적  경계로  구획된  內園과  隔

塵屛  등에  의해  조망이  제한되는  가시권내의  범위와  주로  이용행태가

이루어지는  外園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관의  인식이나  구성에  영향

을  미치는  등의  심상적, 관념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는  횡계마을  주변

영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影響圈園으로  나눌  수  있다.

6. 玉磵亭의  외부공간은  동, 서, 북쪽의  담장으로  인해  內園과  外園의  구분

이  비교적  명확하나, 남쪽의  경우  계곡과  亭子의  고저차에  의해  공간의

구분되고, 그  조망범위가  隔塵屛  등의  협곡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어  공

- 63 -



간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출입문의  존재로  미루어  보아  남쪽의  외부공

간은  內園과  外園의  영역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玉磵亭  十景은  玉磵亭  일원의  주요  경관을  春 ·夏 ·秋 ·冬 ·朝 ·晝 ·

暮 ·夜 ·雨 ·雪의  시계열적인  10가지의  주제를  설정하고, 주로  亭子에

서의   가시권내에  조망되는  자연경관을  식물, 동물, 지형, 자연현상  등

의  자연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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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OakGanJeong(玉磵亭)

Lee, Hyo-Jin

Dep artm 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 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 ervised  by  Lim, Won-Hyeon, Ph.D

The  purp ose  of  this  study  w as  to  analyze  intentions  of  building,

characteristics  of condition  of loc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space

and  of landscape  structures in  the  Jeongjagi(亭子記) in  order to  supply

basic  materials for restoration, preservation  and  system atic  managem ent

about the Oakganjeong(玉磵亭). The conclu sion  as follow :

1. In  the  early  18th  century  that period  of p olitical inactivity  of the

Youngnam  N amIn (嶺南  南人), Hoonsu (塤   )  Jeong, Gyu-Yang, and

Jisu (   )  Jeong,  Man-Yang  who  stand  high  in  the  N amIn (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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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em  as  their  scientific  leaders  had  built  a  p avilion  nam ed  the

OakganJeong(玉磵亭) as a place of seclu sion  and  a private school on

the Hyongye vally

2. The  Oakganjeong(玉磵亭) had  located  in  a  p icturesqu e  place  on  the

Hyongye  vally  w as  hedged  off from  the  outer w orld  in  the  visual

and  ideological w ay  as entry  by  a roundabout branch  road  and  the

view  interception  by  the condition  of lacation .

3. The plane structure  of the  Oakganjeong(玉磵亭) m ake  easy  for view s

of  landscap e  around  the  pavilion  at floor  and  accomplishments  of

functions  as  writing  and  teaching  space  through  a  suitable

arrangement of rooms.

4. They  who  built the Oakganjeong(玉磵亭) had  characterized  m ain  view

p oints around  the pavilion  as rocks, cliffs, streams and  so  on  throu gh

naming  as  the  Younggw adam  (盈科潭), the  Gyukjinbyung  (隔塵屛),

the Gw angp oongdae (光風臺), the Gew eoldae (霽月臺), the Jieodae (知

魚臺) implicated  symbolisms of Confucian  ideas.

5. The  outside space  of the Oakganjeong(玉磵亭) has divided  the inside

of garden (內園) where w as isolated  by  physical boundaries as fences,

the  outside  of garden (外園) w here  area  of restricted  view s  and  the

influ ence  district  of  garden (影響圈園),  where  area  influ enced

comp osition  and  recognition  of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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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specially  the southern  outside sp ace of the Oakganjeong(玉磵亭) has

presumed  that it has  spaces  jointly  the  inside  of garden (內園) and

the  outside  of  garden (外園)  becau se  of  its  sp aces  where  restricted

view s by  the  Gyukjinbyung(隔塵屛) has small in  scale  and  existence

of entrance and  exit .

7. They  have  p osed  10  them es  of each  landscap es  as  spring, summ er,

autumn,  winter,  m orning,  daytim e,  evening,  night,  raining  day,

snowing  day  in  the  Oakgangjeong(玉磵亭) Sipkyung(十景). And  they

have  expressed  natural landscapes  each  themes  by  natural elements

as plants, animals, landform s, phenom ena of the nature and  so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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